
1. 서론

청소년의 기부 행위란 청소년 스스로가 육체적, 정신

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타인 및 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1]. 이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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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4개 시, 군에서 청소년 8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은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검정,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태도는 성별과 학교급 및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내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동기 모두 부분매개하였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기부태도와 기부행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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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ediating effect of donation motiv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879 adolescents were surveyed in 4 cities and counties in 

the northwestern part of Chungcheongnamdo.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T-test and ANOVA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donation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y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 Als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and it was verified by Sobel tes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onation attitude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school level, and religion. Second,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donation motivation and donation attitude. 

Thi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intrinsic donation motivation and external donation motivation were 

partially mediated between self-esteem and donation attitude. Finally, policies to increase donation attitude and 

donation behavior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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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행위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소질을 발

견할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을 체험하는 수련활동으로서

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기부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와 사회 변화에참여하는 과정이자

시민의식을 실천할수 있는 장이 되며, 다양한 사회 성원

들과 신뢰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와 자본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3].

청소년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기부 가능

성을 지니고 있는 잠재적 기부자이며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4].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기부에 대한 인식이낮고 필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상급 학교진학의 일환으로 기부 활동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5].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기부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기부 활동으로이어지기는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기부에 관한 진정한 가치

를 인지하고 잠재적 기부자로서의 정체성을발견하는 데

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들의 요인을 다양하게

세분한 기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6].

기부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기부행위의

예측변인으로서 기부태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

는데 기부태도와 기부행위는 매우 밀접한것으로 밝혀졌

다[4, 7]. 태도란 대상과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험으

로부터 조직된 개인의 반응이다[8]. 이러한 태도는 개인

의 행동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로서, 특정 대상과 상황에 대하여 우호

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므로

기부태도는 기부행위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물

질적 기부경험 및 기부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9], 기부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속적인 기부행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부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및 평가 정도를 의미하는데

[11],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심리 변수이다. 자아존중감은 주로 교육, 건강 및

사회 적응 분야에서 친사회적인 태도와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12]. 하지만 개

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선, 봉사 및

기부 등의 행위를 다룬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기부 대상을 결정하는 등 이타적 행동으로

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3]. Burton 등[14]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자선 광고를 더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자선 행동에 더 호의적임을 밝혀내었다. Smith의

연구에서는아프리카의가나에서 2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는 입

증되었다[4, 재인용].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본다

면 자아존중감은 기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기부태도 뿐만 아니라 기부동기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동기

란 ‘기부를 생각하게 하고 기부 행위를 촉진시키는 심리’

로 정의되는데, 귀인(attribution)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4]. 내재적 기부동기란 보상에

대한 기대감 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 자체로 행

해지게 되는 친사회적 동기이며[15], 외재적 기부동기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및 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

지는 기부 행위를 하게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16].

Dawson은 기부 동기를 4가지로 구분하면서 그 중 하나

로 자아존중감을 제시하였다[17].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부 동기가

높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기부동기와 기부

행동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핵심적인 동기임을 밝혀내

었다[1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본다면 자아존중

감은 기부태도 뿐만 아니라 기부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기부동기와 기부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부동기는 기부태도의 주요한 예측변인인 것

으로 밝혀졌다. 내재적 기부동기일 경우 도덕적 의무 관

점에서 기부 태도 및 기부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15], 외

재적 기부동기는 세제혜택 등 비용의 시각에서 설명하여

직접적으로 기부태도를 결정하게 된다[19]. 이러한 기부

동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부태도에 유의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16]. 하지만 부수

적으로 얻게 되는 세제혜택은 기부행동과는 상관성이 없

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에대하여더 많은연구가필

요하다[20].

상술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

은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부동기는 기부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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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그러므로 기부동기는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

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언급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부 관련 심리와 기부 행동 간

의 직접적인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고 매개효과, 특히 기

부동기의 매개효과를 밝혔던 연구는 전무하였다. 더군다

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가대다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

중감이 기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

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존중감, 기부

동기및 기부태도간의 상관관계는어떠한가? 셋째, 자아

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로설정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아직까지 부

족한 청소년의 기부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함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D시, S시, H군 및 T군 지

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청소년을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

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되었다. 총 응답자는 901명이었으나 이중 불성실하

게 응답하였거나 공란이 많은 설문지를제외하여 최종적

으로 87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393명(44.7%), 여학

생이 486명(55.3%)으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

교급 분포는 중학생이 399명(45.4%), 고등학생이 480명

(54.6%)으로 고등학생이 많았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13

세에서 19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16.56±1.39세였다. 종교

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27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불

교가 87명(9.9%), 천주교가 46명(5.2%), 기타가 20명

(2.3%) 순이었고 무종교는 451명(51.3%)이었다. 거주지

역은 도시가 259명(29.5%), 농촌이 620명(70.5%)으로 농

촌이 많았다. 끝으로 이들의용돈은 ‘5만원 미만’이 666명

(75.8%), ‘5만원 이상’이 213명(24.2%)으로 ‘5만원 미만’이

월등히 많았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1]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

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

였고,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9로 나타났다.

2.2.2 기부동기

내재적 기부동기는 하희정[21]이 개발하고 김미숙[4]

이 보완한 척도를 관련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본 연

구 대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답항의 범위

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

점 Likert 척도로점수가 높을수록 보상에 대한기대감보

다는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기부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58

로 나타났다.

외재적 기부동기는 조휘일[22]이 개발하고 유수진[9]

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 대상에 적합한 5문항

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답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신이나 지위 또는 이에 대한 다

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7으로

나타났다.

2.2.3 기부태도

기부태도는 Salamon[23]이 개발하였고 유수진[9]과

하희정[21]이 수정한 척도 중 본 연구대상에 적합한 5문

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범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기부에 대한 인식과 기부 행동의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09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학교급, 거주지역, 종교, 용돈

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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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설문지를 코딩한 후 SPSS Win. 22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 차이

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Dunnett T3

로 사후검정 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기부동기의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24]의 분석 절차에 따

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s test[25] 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 차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태도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부태도가

유의하게 높았고(t=-3.180, p<.01),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

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429, P<.05).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도 기부태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6.750, p<.001), ‘불교’

가 ‘천주교 및 기타’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용돈에

따라서는 기부태도에 차이가 없었고(t=1.551, p=.121), 거

주지역에 따라서도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t=.034, p=.973).

3.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

존중감과 내재적 기부동기, 내재적 기부동기 및 기부태

도 모든 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외재적 기부동기와 기부태도가 가장 높은 상관(r=.625,

p<.01)을보였고, 다음으로 외재적 기부동기와내재적 기

부동기(r=.390, p<.01), 내재적 기부동기와 기부태도

(r=.268, p<.01)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

과 모든 상관계수는 .073~.625의 범위를 보여, 주요 변인

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외재적 기부동기가

3.70±.7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기부태도는

3.43±.54, 자아존중감은 3.27±.56, 내재적 기부동기는

2.89±.53이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1. Self-esteem 1

Donation
motivation

2. Internal .073* 1

3. External .156** .390** 1

4. Donation attitude .214** .268** .625** 1

Mean 3.27 2.89 3.70 3.43

SD .56 .53 .70 .54

* p<.05, ** P<.01

3.3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연구대상의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 기부동

기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회

귀분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i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898>

Donation attitude

N.
Mean
(SD)

t, F
(Duncan)

Gender
Male
Female

393
486

3.36( .55)
3.48( .52)

-3.160**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399
480

3.38( .53)
3.47( .54)

-2.429*

Religion

Protestant
Buddhism
Catholic, etc
No religion

275
87
66
451

3.50( .51)
3.58( .51)
3.29( .58)
3.38( .54)

6.750***

AB
A
C
BC

Pocket
money

Less 50000 Won/Month
Upper 50000 Won/Month

666
213

3.45( .53)
3.38( .54)

1.551
(p=.121)

Region
City
Country

259
620

3.43( .58)
3.43( .52)

.034
(p=.973)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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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내재적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Table 3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

석 경로가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내재적 기부동기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4.696, p<.05), 2단계에서도 자

아존중감이 기부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F=42.205, p<.001).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내재적 기

부동기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기부태도를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54.067, p<.001), 3단계 자아존

중감의 표준화 계수(β) 값이 2단계의 .214에서 .196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에서

내재적 기부동기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7.764, p<.001)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elf-esteem

Internal donation

motivation

Donation attitude

.073* .254***

.214***

.196***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internal

donation motivation,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3.3.2 외재적 기부동기의 매개효과

Table 3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

석 경로가 1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외재적 기부동기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21.820, p<.001), 2단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이 기부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F=42.205, p<.001).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외재적 기

부동기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기부태도를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298.139, p<.001), 3단계 자아

존중감의 표준화 계수(β) 값이 2단계의 .214에서 .120으

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기부태도의 관계에

서 외재적 기부동기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

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 결과(Z=4.620, p<.001)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elf-esteem

External donation

motivation

Donation attitude

.156*** .607***

.214***

.120***

Fig. 2.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xternal 

donation motivation, and donation attitude 

of adolescent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

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불교가 천주교 및 기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용돈과지역에 따라서는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

치하였다[3, 4]. 우선 성별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여

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기 희생적이고 양육적이라는 이타

주의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26].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더 높은 이유로 자아존중감의 성장과 관련지어 설

명할 수 있다. 특히청소년 시기는 부모에 대한의존적인

Table 3.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IV DV B SE β R2 F
Sobel's
test

Internal
Donation
Motivation

Self-esteem Internal motivation .069 .032 .073* .005 4.696*

7.674***
Self-esteem Donation attitude .205 .032 .214*** .046 42.205***

Self-esteem
Internal motivation

Donation attitude
.187
.257

.031

.032
.196***

.254***
.110 54.067***

Exnternal
Donation
Motivation

Self-esteem External motivation .193 .041 .156*** .024 21.820***

4.620***
Self-esteem Donation attitude .205 .032 .214*** .046 42.205***

Self-esteem
External motivation

Donation attitude
.114
.467

.025

.020
.120***

.607***
.405 298.13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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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의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1]. 이와 같은 가치관은 연령에 비례하

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

하여 타인에 대한 가치, 기부태도에 긍정성을 보이게 되

는 것이다. 한편, 종교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 다른 선

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김유나[19]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를 가지고 있

는 사람이 무종교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그

반면 종교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7].

따라서 종교에 따른 기부태도의 차이는청소년들이 처한

상황 및 시기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내재적 기부동기, 외

재적 기부동기 및 기부태도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기부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

임을 의미한다. 특히 외재적 기부동기가 기부태도와 가

장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기부태도를높이기 위하여

외재적 기부동기를 가장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선행연구와도 모두 일치한다[4, 28].

셋째, 회귀분석 결과 내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

동기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아존중

감이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기부태도를 효과적으

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

겠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기부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가 형성되기 어려운데 이러한청소년들에게 기부

동기 향상 교육 및 방안은 매우 유의할 수 있다. 특히 내

재적 기부동기와 외재적 기부동기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부 교육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타인을 위하여 베풀고 봉사하겠다는 내면적인만족과 보

람을 찾는 내재적 동기와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잠재적

수혜를 기대하는 외재적 동기에 의해기부태도는 강화된

다[17]. 그러므로 내재적 기부동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

로 공동체, 나눔 교육 등이 필요하겠고 외재적 기부동기

를 높이기 위하여 학점 인정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한 집

단으로만 파악하여 이루어졌으나 성별, 학교급에 따라

기부태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부동기의 매개효과도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집단을 성별, 학교급에

따른 연구가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충남의일

부 지역 청소년에 한정하였다. 지역적 특수성 문제로 본

연구대상들이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설명력을 고려하였을 때 자아존중감과 기

부태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변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매개변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존감과 기부태도 사이에서의 기부동기

의 매개효과를 밝힌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청소년들의 기부태도

를 높이는데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데 연구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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